
 정용기 의원, 인솔교사 분들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
-미성년자 초상권 및 교육청 지침이 국회 관행 보다 먼저다.-

 대덕구 국회의원인 정용기 의원이 지역구 초등학생들이 국회로 수학여행을 
왔고 같이 사진을 찍고자 했으나 인솔교사의 반대로 사진을 찍지 못한 일이 
있었다. 이에 2019년 5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회 견학 오는 분들과 인사하고 사진 찍는 것은 여야를 
떠나 너무나도 당연한 관행입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제 의원실 보좌진들이 
찍은 사진을 검열하고 지우라고 윽박지르기까지 해서 결국 사진을 삭제했습니
다.
모든 상황을 주도한 선생님이야말로 ‘정치’를 하는 것 아닌가요? 본인은 의기
양양할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게 ‘참교육’인가요?
이게 우리 사회와 교육 현장의 현주소입니다. 우리 모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1)

라는 글을 남겼다.
 
 이후 이 글이 기사화 되면서 논란이 되었고 현재는 삭제가 되었다. 우선 이 
사례가 논란이 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다. 미성년자에 대한 초상권과 ’참교
육‘이라는 단어선택이다. 우선 미성년자에 대한 초상권 부분부터 알아보았다 
초상권에 대한 부분은 나 역시 블로그와 SNS를 하고 있고 주의해야 할 부분
이 있기에 초상권에 대한 정보도 검색하고 이 사례에 대해 생각을 해봤다. 

 초상권은 자기의 초상(얼굴 등)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
를 말한다.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해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참조) 단순히 초상의 주체로부터 동의
를 받지 않고 촬영했다는 사실 혹은 촬영된 사진을 허락받지 않고 공표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을 종
합적으로 고려해 위법성을 판단하게 된다. 초상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
음 사항이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초상권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이 초상
권에 의해 보호되는 인격적 이익보다 우월한가 △촬영한 사진의 내용을 공표

1) 정용기 의원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jbrave119/posts/1110507565818553



하는 과정에서 일상생활이 타인에게 노출되는 정도는 어떠한 가다.2)

 이 사례는 일반적 초상권 사례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대상이 미성년자인 초
등학생이고 수학여행 중 발생한 것이다. 이에 부모의 동의를 받는 것이 기본적
인 원칙이다. 게다가 사진 찍는 것을 통제한 교사들은 학생들이 인솔하는 수학
여행이다. 인솔교사들은 수학여행 전 교육청과 학교로부터 학생들 초상권에 보
호 대한 교육을 받았고 국회의원 보좌진들에게 아이들 사진을 못 찍게 하고 
찍은 사진을 삭제한 것은 원칙대로 시행한 것뿐이며 자신의 의무에 충실한 것
이다. 국회에서 지역구 학생들이 국회의원과 사진 찍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지
만 그 전에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다. 학부모 동의 없
이 미성년인 학생들과 사진 찍는 것은 절차를 무시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다음으로 ’참교육‘이라는 단어 선택의 문제다.’참교육‘이라는 단어는 ’참되고 
올바른 교육‘을 뜻하는 말로 대체로 여러 교육 단체에서 쓰지만 주로 진보 성
향을 띄는 교육단체에서 주로 쓴 단어다. 국회로 수학여행을 간 초등학생들 인
솔교사들은 원칙과 지침대로 미성년자인 아이들 초상권을 보호하는 것에 충실
했다.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섭섭한 행동으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원칙에 충실
했던 교사들에게 자신과 사진 찍는 것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정치한다는 프레
임을 씌우고 교육현실을 비판하는 것은 편협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국회의 
관행으로만 생각했던 정용기 의원과 보좌진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상황이었
고 서운한 마음이 들게 된 점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 초상권에 대
해서 생각하지 못한 점 그리고 사진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업무에 충실한 인솔
교사들에게 ’정치‘프레임을 씌운 점은 사과해야 마땅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미성년자 초상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감정적으로 내세우는 모습이 아닌 보
다 신중하면서 이성적인 모습의 정치인이 되길 바란다.

2) 참고 [알쓸신법]SNS에 올린 아이 사진, 초상권 침해인가요?, 김은정 기자 글 
http://www.olivenot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4


